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요구
상의 , 정유·석유화학·철강 큰 타격 … 미국·일본 50- 60% 수준

대한상의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하고 나서는 등 전기요금체계 개편문제가 정부와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앞으로 2년 안에 주택용 전기요금을 8% 낮추는 대신 산업용 전기요금을 10% 올리는 내

용의 전력요금체계 개편안을 백지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9월2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전기요금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건의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의 원가부담을 높여 경쟁력을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뜨

릴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용 요금이 10% 오르면 제조기업의 원가부담이 연간 8600억원 늘어나고 특

히 INI스틸 230억원, 쌍용양회와 SK는 각각 80억원의 원가부담이 늘어나는 등 전력사용이 많은 시멘트, 정유,

석유화학, 철강업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기요금의 주택용-산업용 수준 비교

미 국 (1999) 일본 (1998) 영 국 (1999) 타이완 (1999) 한 국 (2002)
54.3% 62.9% 60.6% 73.1% 54.3%

대한상의는 주택용 요금 인하부담을 산업계에 떠넘기는 것도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

을 8% 인하하고 산업용 요금을 10% 올리면 산업계는 원가부담을 생산제품 가격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

할 수밖에 없어 가계부문도 실질적으로는 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낮은 것은 세계적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EU 국가들은 1998년 1월 전력

시장을 자유화한 이래 전력회사들이 전기를 대량으로 공급받는 산업계에 대해 전력 공급단가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전력비 비중이 높은 업종

구 분 제조업 시멘 트 정 유 철강 화학

전력비/ 제조경 비 7.1% 18.4% 16.0% 14.3% 11.2%

또 전력산업이 시장경쟁체제로 바뀌려면 정책목적상 차별 적용되고 있는 산업용과 주택용의 요금격차가 없

어져야 한다는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미국은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의 54.3% 수준으로 한국과 같고, 영국과 일

본 또한 60.6%, 62.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2001년 산업용 전력 소비는 3.5%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주택용은 16.3% 늘어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주택용 소비는 더 늘어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계의 전력 이용은 더 위축돼 전력의 과소비 및 낭비요인

이 생겨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한국전력이 2001년 1조8000억원에 이어 2002년 상반기에도 1조7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렸고 전력산업

이 민영화되면 경영효율이 높아져 요금 인하요인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을 감안해 전력요금 조정

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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